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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검도 유럽국가대항대회5년연속우승

목포대검도부선수들이유럽국가대항전참가팀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 <목포대제공>

헝가리서 11개국참가

10전전승으로정상에

한국검도저력보여줘

목포대 검도부가 유럽 국가대항 검도

대회에서5년연속우승했다.

목포대학교(총장박민서)검도부가지

난 25일부터 26일헝가리부다페스트바

사스 스포츠 홀에서 개최된 유럽 국가대

항검도대회에서 10전 전승으로 정상을

밟았다.목포대는이번까지5년연속우승

을차지했다.

목포대 검도부는 유럽검도의 강국인 독

일을 3-1,헝가리4-0, 폴란드 4-1로꺾는

등 10전전승을거뒀다. 이번대회에는주

최국 헝가리를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스위스, 폴란드등유럽11개국가

가참가, 풀리그방식으로경기를치렀다.

박동철(체육학과, 검도공인 8단) 지도

교수는 대회에서5년연속우승해한국검

도의저력을확인했다며 대회기간유럽

을순회하면서한국검도의뛰어난기술과

이론 등을 지도전수하고 한국검도의 우

수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친 것도 보람있

었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대학2부리그출신김동민 프로배구데뷔첫 히어로인터뷰

목포대서꿈 기량키워…후배들에게동기부여되길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프로배구 V리그남자부한

국전력 빅스톰과 KB손해보험 스타즈의

경기. KB손해보험김동민이공격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목포대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좋겠어요.

프로배구데뷔후처음 히어로인터뷰

를 하는 순간, 김동민(23 KB손해보험)

은목포대후배를떠올렸다.

대학 2부리그소속인목포대출신인김

동민은 1부리그선수들을제치고프로무

대를밟았고, 조금씩영역을넓히고있다.

견고한 수비로 주목받았던 그는 최근

들어 공격에서도 재능을 발휘했다. 지난

28일수원체육관에서열린 2019-2020V

리그남자부한국전력과의방문경기에서

64.28%의높은공격성공률을유지하며

9점을올렸다.

그는 25일 현대캐피탈전에서도 9득점

했다. 9점은김동민의프로한경기최다

득점이다.

김동민이공수에서활약한덕에 KB손

보는한국전력을세트스코어 3-1(25-23

17-25 25-21 25-12)로눌렀다.

경기뒤만난김동민은 팀이 2연패중

이었는데연패를끊는승리를거둬기쁘

다 며 상대팀에내정보가거의없을것

이다. 내게 블로킹이 더 붙으니까, (세

터) 황택의선배가공격기회를많이주

셨다.기회를주신권순찬감독님과믿어

주신 선배님 덕이다 라며 환하게 웃었

다.

그는 운이좋았다고거듭몸을낮추면

서도 지금인터뷰를하면서9득점했다는

걸알았다.듣고나니 10점을올리지못한

게아쉽다고 의욕을드러냈다.

김동민은 박진영(삼성화재), 김진범

(한국전력),임동호(삼성화재)에이어목

포대가배출한네번째프로배구선수다.

KB손보는신인드래프트에서2라운드

6순위로 김동민을 뽑았다. 목포대에는

경사였다.

김동민은 고교때는지금보다더못했

다.목포대가나를좋게봐줘서대학에서

뛸기회를얻었다고했다.

2부리그에속했지만, 김동민은목포대

에서꿈과기량을키웠다.그는 대학에서

도 명문 한양대, 경희대를 잡은 적이 있

다고했다.

KB손보는수비에주목해김동민을지

명했다. 프로에서 훈련을 거듭하며 김동

민은공격력도키워나간다.

자연스럽게출전시간도늘어난다.

김동민은 처음프로에입단할때는백

업으로자리잡는게목표였다.시간이지

나면서 특급조커가되자고마음먹었다

며 최근 2경기에서기회를얻으면서 이

젠비중을키워보자고목표를상향조정

했다고밝혔다.

김동민의 꿈이 커갈수록, 목포대 후배

들의희망도자란다. /연합뉴스

NBA로고모델

코비브라이언트로

200만명이상변경청원

미국프로농구(NBA)로고의모델을27

일헬기사고로갑자기숨진코비브라이언

트로바꾸자는의견이힘을얻고있다.

미국CBS방송은 29일 청원사이트인

체인지(Change.org)에200만명이상이

NBA 로고주인공을브라이언트로하자

는의견에서명했다고보도했다.

브라이언트는 27일미국캘리포니아주

상공에서헬리콥터사고로 13세 딸 지아

나등과함께사망했다.

42세 짧은 생을 마친 브라이언트는

NBA통산득점4위(3만3643점)에올라

있고현역시절LA레이커스에서만뛰며

우승 5회, 올림픽 금메달 2회 등 화려한

이력을남겼다.

브라이언트의 사고 소식 직후 캐나다

밴쿠버에사는한팬이 NBA 로고모델

을 브라이언트로 바꾸자는 의견을 처음

청원사이트에올렸다.

이팬은CBS와인터뷰에서 그렇게하

면브라이언트를 NBA에불멸의존재로

만들수있다고생각했다고청원을올린

배경을설명했다.

현재NBA로고의주인공은제리웨스

트(82)다. 웨스트 역시 브라이언트처럼

선수생활을LA레이커스에서만했으며

지도자로서도 LA레이커스벤치만지켰

다.

1982년부터 1994년까지LA레이커스

의단장으로일했고 1996년신인드래프

트에서브라이언트를LA레이커스로트

레이드 해오는데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

려진인물이다.

교포 골프 선수인 미셸 위(미국)의 시

아버지이기도하다.

웨스트는 2017년미국스포츠전문매

체ESPN과인터뷰에서 만일NBA사무

국에서로고를바꾸고싶어한다면기꺼이

그렇게하기를바란다고로고의주인공에

연연하지않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

미국 CBS는 로고 변경 청원에 대한

NBA의입장을듣기위해연락을시도했

으나답을듣지못했다고덧붙였다.

/연합뉴스

보성전남장애인체전

성공개최힘모읍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9일

보성군 봇재 2층(봇재홀) 회

의실에서제28회전남장애인

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1

차 시군자치단체, 경기단체

대표자회의를개최했다.전남

장애인체전은오는 5월13일

∼15일까지 3일간 보성에서

열린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제공>


